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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연이은 기각결정, 검찰은 겸허히 수용하라

대한변협, 검찰 이의신청 기각에 대한 논평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는 2015.3.3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민

변 소속 장경욱, 김인숙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신청기각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또 다시 ‘기각결정’을 하였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다. 

일찍이 대한변협은 2014.1.27. 민변 소속 변호사 2명에 대한 징계개시신청에 대

해 기각결정을 하였다. 특히, 대한변협은 두 변호사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

사장의 징계개시신청은 위 변호사들이 정당한 변론권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이유 

없다고 기각하였으며, 진술거부권 행사에 대한 검찰의 징계개시신청 또한 변호사의 

변론권과 변호사 단체의 자율권을 위축 시킬 뿐만 아니라, 피의자나 피고인 등의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바

도 있다. 

그런데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대한변협의 거듭된 결정에도 불구하여, 

다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고려한다고 한다. 이는 독립적 기관인 대한

변협의 결정을 무시하고, 신청자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무부를 통하여 정당한 결

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앞서 대한변협은 ‘대한변협회장의 독자적 권한인 징계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대한변협 징계위원회의 이의신청 심의에 따라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

고, 따라서 ‘변협 징계위원회의 기각결정이 있을 경우 더 이상의 불복절차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힌바 있다(대한변협 2015.1.19.자 보도자료). 즉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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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 더 이상 검사장의 이의신청 등 볼복 절차가 없음

을 분명히 한 것이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대한변협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당사자와 민변에 대한 

소모적인 괴롭히기를 중단하고, 오히려 뼈를 깎는 자기성찰과 개혁을 하기를 바란

다. 

모임은 앞으로도 이러한 검찰의 집회시위 등 시민의 자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진술거부권 등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정면 도전에 초심으로 맞설 

것이다. 

2015월 4월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한 택 근  


